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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오픈AI, 신뢰 기반 사이버 접근 프로그램 
(TAC, Trusted Access for Cyber) 등 

사이버 보안 협력을 위한 연수회(워크숍) 개최
- TAC(Trusted Access for Cyber) 프로그램 소개 및 최신 인공지능 모델 시연, 

인공지능 보안 관련 협력 방안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장관 조현),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보안특위 위원장 이원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소장 김명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과 함께 인공지능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AI사(社)와 인공지능 보안 관련 실무 연수회(워크숍)를 

5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워크숍)는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사이버 보안 분야 

활용과 관련하여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픈AI의 사샤 베이커

(Sasha Baker) 국가안보정책 총괄이 신뢰 기반 사이버 접근 프로그램(TAC, 

Trusted Access for Cyber)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최신 인공지능 

모델의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기능을 시연하고 인공지능 보안 분야 상호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오픈AI 측에 인공지능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인공지능 모델의 사이버 보안 

분야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실무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픈AI 사샤 베이커 국가안보정책 총괄은“인공지능 시대에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기업, 

기반 시설(인프라) 운영자, 연구기관,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들이 공동의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연수회(워크숍)와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이 공격자가 아닌 방어자의 무기가 되어야 하고, 

인공지능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 민관 모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제적 인공지능 기업과 

적극적인 협력과 실무 논의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보안 역량을 제고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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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사무관 박세진 (044-202-6455)

담당 부서

(인공지능 안전)
인공지능 안전 신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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